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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철야투쟁 8일을 넘기고 있는데도 사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사측이 이와 같은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노동조합은 특단을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 





지난 노사대토론회에서도 거론했듯이 상품판매 강요로 인한 종사원들의 경제적 손실과 스트레스는 극도에 달해있다. 회사 경영진도 상품판매의 문제점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 것인가? 언제까지나 종사원의 고혈을 팔아 경영직의 생명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다. 





7일 통신위원회는 KT-PCS 재판매에 대해 20일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또한 통신위원회가 KT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특단의 조치까지도 내릴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종사원을 동원한 인적마케팅에 연연한다면 결국 KT는 큰 시련을 겪게 될 것이다. 종사원을 통한 인적마케팅은 KT를 죽이는 행위이다. 사측이 할 수 없다면 노동조합이 나서 KT를 살려낼 것이다.


이제 경영진은 책임지는 경영과 정도경영을 해야 한다. 매출부진이나 경영평가라는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매출은 신사업을 통해 성장시켜야 하며 경영평가를 종사원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는 것이 정도이다. 


다시한번 밝히지만 노동조합은 이번 투쟁을 결코 쉽게 마무리 짓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상품판매 문제가 정부의 미진한 정책에도 원인이 있다고 판단해 “조기에 통방융합 사업을 결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의 정책이 통신기술의 발달과 시대적 요구를 적극 수용해 신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해야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발목을 잡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가 통방융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기관도 아닌 방송위원회가 방송분야의 단기적 이해에 집착해 기술발전의 흐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빠른시일내 통방융합 사업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통신사업자의 방송진출 허용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은 노동조합 홈페이지(www.kttu


.or.kr)에 게재돼 있다.





“조기에 통방융합 사업을 결정하라”


성명서 통해 신사업 진출을 가로막는


정부의 통신정책 질타





비영업 부서의 상품판매를 즉각 금지하라!! 상품판매 전담팀 해체하라!!





▲ 중앙상집이 6월 7일 출근선전전을 펼치며 비영업직원의 상품판매 금지와 상품판매 전담팀 해체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통신위원회의 징계를 보고도 인적마케팅에 연연할 것인가?





종사원의 고혈은 그만 팔아야 한다





이제 인적마케팅은 한계에 도달했다








